
- 1 -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9. 29.(화)

소년수형자, 가족의 손을 다시 잡다

- 서울남부교도소, 새롭게 개선한 「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 10가족 참여 
- 소년수형자 교육교화 강화...민간 후원으로 인프라 및 교육과정 확대 

교도소 안에서 열여덟 살 소년이 어머니와 마주 앉아 함께 영화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그림 속 장면에는 출소한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9. 29.(화)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소년수형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를 새롭게 개선하여 시범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만나는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서 

가족들은 함께 바라는 가족의 모습을 영화포스터로 그리고,

비난의 말을 요청의 말로 바꾸는 대화 연습을 거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작은 약속’을 정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캐묻지 않고 경청과 격려를 우선한 것이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등 소년범죄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처벌을 넘어 교육과 교화로 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소년교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년수형자의 연령과 성별, 발달단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진로지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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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그램은 민간의 관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 협의회(회장 유정수 신부)와 수원교구는 

소년수형자 교육교화를 위해 2026년부터 3년 간 총 6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지난 8. 31.(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후원금은 

소년수형자 교육 환경 조성, 학습자료 지원, 불우 소년수형자의 

학업 및 자립 지원에 쓰입니다.

이번 후원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청년을 격려하는 마음을 담장 안 

소년들에게도 함께 전하자는 취지입니다.

캠프에 참여한 소년수형자 에이(A)군은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검정고시에 꼭 

합격해서 약속을 지키고 싶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소년을 바꾸는 힘은 담장 안의 

교육과 담장 밖의 가족,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나온다” 라며, “소년수형자가 성인범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부하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교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 및 기부금 전달식 사진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책임자 과  장 이도곤 (02-2110-3418)

사회복귀과 담당자 교정관 강등원 (02-21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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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 및 기부금 전달식

기부금 전달식(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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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관계 회복 캠프


